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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따르니라 

*날짜 : 9월 14일 
*찬송 : 450장 
*기도 : 구역원 중에서 
*말씀 : 누가복음 5:27-28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
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1. 주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과 출신배경이 너무
도 다양했다. 가장 많은 직업군이 어부였는데 5명이나 되었다. 또 정치적 성향도 달랐다. 세리와 같은 친로마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제자가 있는가 하면, 열심당과 같은 반로마적인 성향의 제자도 있었다.  당시 세리 레위는 동족의 
고혈을 빨아 먹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열심당이었던 시몬은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투사
였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원수지간 일 수밖에 없었는데도, 주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다는 게 신기하다.  
  ▶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 유대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다. ‘목동과 세금 징수원이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회개한 다음에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서 일일
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랍비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칠 정도였다. 오죽 했으면 당시에 구제금을 거둘 때도 세리가 내는 돈은 거부했다. 또 법정에 증인으
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노예와 이방인’ 이었는데, 세리는 노예나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 정도로 세리
는 그 사회에서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다.  
    ▶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첫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
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둘째는,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는 것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왜 저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가나? 왜 밥만 먹고 
가나?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인거다.  
    ▶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불
러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병든자 그리고 죄인이다. 누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인가? 건강한 자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이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누가 ‘아멘’ 할 수 있
는가? 병든 자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이다.  

2. 서로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매국노와 독립투사가 함께 주님의 제자로 지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 당시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 세리였는데, 오늘날 세리는 어떤 직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나는 병든 자인가 건강한 자인가, 스스로 의인인가 죄인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찬송: 484장 

*합심기도 
1. 의인이라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2.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삶의 변화를 통해 날마다 성숙해지는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3. 2025년 구역식구들이 서로 밑가지로 섬기며 격려함으로, 구역예배가 따뜻한 가족 같은 모임이 되도록.. 
4. 조수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작성: 이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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